BR5948

구조 조정은 왜 합니까?         16-01-30

구조 조정이라는 용어는 어떤 수사 어를 사용한다 해도 직원 수를 줄이는 감원입니다.  “돼지에 아무리 많은 립스틱을 발라도 돼지는 여전히 돼지이다.”라고 말한 정치인도 있지만, 감원이라는 행위에 아무리 그럴듯한 형용사를 붙인다 해도 감원은 듣기 흉한 용어이고 행위입니다.  감원은 왜 합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출 감소, 과잉 인력, 청년 채용 위주 정책,   죽은 나무 (Dead Wood) 라고 불리는 쓸모 없는고참직원, 최고 경영자의 신 경영진 유입, 등등 이 감원의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그럴듯한 이유도 다 경영 무능이라는 보따리로 묶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은 성장하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기업운영은 자전거와 같아서 앞으로 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고 쓰러지고 맙니다. 
모든 경영적인 문제는  불가항력적인 외적 요소 즉, 자연재해, 폭동, 전쟁, 등과 같이 예기치 않은 외적 요소를 빼놓고는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경영 문제는  문제로 터지기 전에 그 징조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략경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략경영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앞으로 닥쳐올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경영적인 문제로  발전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 하려는 마음씨로부터 시작합니다.  매출이 감소했으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해서   잘못을 시정해야 매출을 늘 것입니다.  도요다가 강력한 경쟁사인 GM을 누른 것은 뱃살 줄이기 경영 (Lean Management)를 철저히 시행한 덕도 었지만  뭐니뭐니 해도 휘발유와 전기를 병행하여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Hybrid) 자동차의 개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미래 지향적인 개발은 도요다의 매출도 증가했고 일자리도 크게 늘렸습니다. 삼성이 세계 굴지의 회사로 성장한 이유는 역시 “반도체 사업”이라는 미래 지향적인 최고 경영진의 안목의 덕이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년채용 위주” 정책은 정부의 압력도 있겠지만  가족을 가진 고참 직원들이 가족이 없는 청년들보다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직장을 더 필요할 것입니다.  고참이 자리를 비워줘야 청년의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는 생각은 낡고 근시안적인 견해입니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경영을 잘하여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새로운 창의력으로 시작한  마이크로 소프트, 구글, 패이스 북, 시스코, 등등 전략적인 안목으로 창업한 회사들이 만들어준 일자리는 수백만 개 아닙니까? 창의력은 무 (無)에서  유 (有)유를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에서 더 좋은 유로 향상시키는 것도 창의력입니다. 필름에 의존하는 제품만을 생산하면서 디지털 사진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백 년 역사의 이스트만 코닥사의 파산은 바로 이런 전략경영 무능을 말해줍니다. 손발로만 일하는 직원도 필요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경영 두뇌를 모든 기업은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죽은 나무 “ 즉 쓸모가 없어진 고참 직원이 생기는 이유는 기업이 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체계가 빈약하거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원 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은 30배의 이익으로 회사에 되돌아온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직원을 쉬지 않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회사는 성장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직원의 업무능력이 향상하면 그만치 기업도 매출도 성장할 것은 당연합니다.  “일자리는 성장으로 만들어라”는 격언은  백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끝
